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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강 : 정치(政治)의 본질적 좌표 

 

○子曰, “大哉, 堯之爲君也! 巍巍乎, 唯天爲大, 唯堯則之. 蕩蕩乎, 民無能名

焉.”(『論語』｢ ｣泰伯 ) 

【해석】공자(孔子)께서 말씀하셨다. “위대하도다 요(堯)임금의 임금됨이여! 높고 크도

다, 하늘만이 크시거늘 요임금만이 닮으셨도다. 하도 넓고 멀어 백성들이 형용할 수 

없도다.” 

【참고】요(堯)임금은 방훈(放勳:지극한 공을 세운 사람)이니, 그 인(仁)하기가 하늘과 같고, 그 

지혜로움이 신과 같았다. 그에게 다가가면 햇살 같았고, 그를 바라보면 구름 같았다.( 『史記□

｢五帝本紀｣: 帝堯者, 放勳. 其仁如天, 其知如神. 就之如日, 望之如雲.)  

 

○子曰, “無爲而治者, 其舜也與! 夫何爲哉? 恭己正南面而已矣.”(『論語』｢ 衛靈公

｣ ) 

【해석】공자(孔子)께서 말씀하셨다. “함이 없이도 다스리는 이는 순(舜)임금이시리라! 

무엇을 하셨으리오? 자신을 공손히 한 채 반듯하게 남면(南面)을 하셨을 뿐이었으리

라.” 

 

○子曰, “禹, 吾無間然矣. 菲飮食, 而致孝乎鬼神, 惡衣服, 而致美乎黻冕, 卑宮室, 

而盡力乎溝洫. 禹, 吾無間然矣.”(『論語』｢ ｣泰伯 ) 

【해석】공자(孔子)께서 말씀하셨다. “우(禹)임금은 내가 틈을 낼 수가 없도다. (자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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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)음식은 간소하게 하면서 귀신(鬼神)에게는 효성을 다하셨고, (자신의)의복은 나쁘게 

하면서 불면(黻冕:예복)에는 아름다움을 다하셨고, (자신의)궁실은 낮게 하면서 구혁(溝

洫: 치수 시설)에는 힘을 다하셨으니, 우임금은 내가 틈을 낼 수가 없도다.” 

 

○子曰, “巍巍乎, 舜禹之有天下也而不與焉!”(『論語』｢ ｣泰伯 ) 

【해석】공자(孔子)께서 말씀하셨다. “높고 크도다, 순(舜)임금과 우(禹)임금께서 천하

를 소유하셨으면서도 상관치 않으심이여!” 

 

○子貢曰, “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, 何如? 可謂仁乎?” 子曰, “何事於仁? 必也聖乎! 

堯舜其猶病諸!”(『論語』｢ ｣雍也 ) 

【해석】자공(子貢)이 물었다. “만일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어 능히 많은 사람을 구제하

는 이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? 인(仁)하다고 할 만합니까?” 공자(孔子)께서 말씀하셨

다. “어찌 인(仁)을 일삼겠느냐? 필시 성(聖)일 것이다. 요(堯)·순(舜)께서도 오히려 부

족하다고 여기셨을 것이다.” 

 

○子曰, “爲政以德, 譬如北辰居其所, 而衆星共之.”(『論語』｢ ｣爲政 ) 

【해석】공자(孔子)께서 말씀하셨다. “정치를 덕(德)으로 하는 것은, 비유컨대 북신(北

辰)이 제 자리에만 있는데도 뭇별들이 함께 하는 것과 같다.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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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子曰, “道之以政, 齊之以刑, 民免而無恥. 道之以德, 齊之以禮, 有恥且格.”(『論

語』｢ ｣爲政 ) 
【해석】공자(孔子)께서 말씀하셨다. “정치[政]로 인도하고 형벌[刑]로 질서를 잡는다

면 백성들은 면하려고만 할 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나, 덕(德)으로 인도하고 예(禮)로 

질서를 잡는다면 부끄러움도 가질 것이며 또한 이르게 될 것이다.” 

 

○哀公問曰, “何爲則民服?” 孔子對曰, “擧直錯諸枉, 則民服, 擧枉錯諸直, 則民不

服.”(『論語』｢ ｣爲政 ) 

【해석】애공(哀公)이 물었다. “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복종할까요?” 공자(孔子)께서 대

답하셨다. “곧은 것을 들어 굽은 것 위에 두면 백성들이 복종할 것이요, 굽은 것을 들

어 곧은 것 위에 두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.” 

【참고】“힘(力)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라 힘이 넉넉하지 못

해서이다. 덕(德)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진실로 복종하는 것으로, 

마치 일흔 명의 제자가 공자께 복종한 것과 같은 것이다.( 『孟子』｢公孫丑上｣: “以力服人者, 

非心服也, 力不贍也, 以德服人者, 中心悅而誠服也, 如七十子之服孔子也.”) 

 

○定公問, “一言而可以興邦, 有諸?” 孔子對曰, “言不可以若是其幾也. 人之言曰, ‘爲

君難, 爲臣不易.’ 如知爲君之難也, 不幾乎一言而興邦乎?” 曰, “一言而喪邦, 有諸?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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孔子對曰, “言不可以若是其幾也. 人之言曰, ‘予無樂乎爲君, 唯其言而莫予違也.’ 如其

善而莫之違也, 不亦善乎? 如不善而莫之違也, 不幾乎一言而喪邦乎?”(『論語』 ｢ 子

｣路 ) 
【해석】정공(定公)이 물었다. “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는 한 마디 말이 있습니까?”  

공자(孔子)께서 대답하셨다. “말이 반드시 그럴 수 있다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, ‘임

금 되기 어렵고, 신하 되기 쉽지 않다’는 말이 있습니다. 만일 임금 되기의 어려움을 

안다면, 한 마디 말로 나라를 흥하게 하는 데 가깝지 않겠습니까?” 

정공이 다시 물었다. “나라를 잃을 수 있는 한 마디 말이 있습니까?”  

공자께서 대답하셨다. “말이 반드시 그럴 수 있다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, ‘내가 임

금이 되어 좋은 것이라면 오직 내가 한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’이라는 말이 

있습니다. 만일 그 말이 옳은 것이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없다면야 좋은 일이 아니겠

습니까? 하지만 만일 옳지 않은 말인데도 토를 다는 이가 없다면, 이것이야말로 한 마

디 말로 나라를 상실하게 하는 데 가깝지 않겠습니까?” 

 

○齊景公問政於孔子. 孔子對曰, “君君, 臣臣, 父父, 子子.” 公曰, “善哉! 信如君不

君, 臣不臣, 父不父, 子不子, 雖有粟, 吾得而食諸?”(『論語』｢ ｣顔淵 ) 

【해석】제(齊)나라 경공(景公)이 공자(孔子)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, 공자께서 말씀하

셨다. “임금은 임금답고, 신하는 신하다우며, 아버지는 아버지답고, 자식은 자식다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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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입니다.” 공이 말했다. “훌륭합니다. 진실로 임금이 임금답지 안고, 신하가 신하답지 

않으며,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고, 자식이 자식답지 않다면 비록 곡식이 있다 한들 

내 그것을 먹을 수 있겠소?” 

 

○定公問, “君使臣, 臣事君, 如之何?” 孔子對曰, “君使臣以禮, 臣事君以忠.”( 『 論

語』｢ ｣八佾 ) 
【해석】정공(定公)이 물었다. “임금이 신하를 부리고,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데 어떻게 

해야 합니까?” 공자(孔子)께서 대답하셨다. “임금이 신하를 예(禮)로 부리고, 신하는 임

금을 충성으로 섬겨야 합니다.” 

 

○ 季康子問政於孔子. 孔子對曰, “政者, 正也. 子帥以正, 孰敢不正?”(『論語』｢ 顔

｣淵 ) 

【해석】계강자(季康子)가 공자(孔子)께 정치에 대해 묻자,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정치

[政]란 바르게 하는 것[正]입니다. 그대가 바름으로 이끌어간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

않겠습니까?” 

 

○季康子患盜, 問於孔子. 孔子對曰, “苟子之不欲, 雖賞之不竊.”(『論語』｢ ｣顔淵 ) 

【해석】계강자(季康子)가 도적을 걱정하며 공자(孔子)께 묻자,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

“만일 그대가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면, 비록 상을 준다 해도 도적질하지 않을 것입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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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” 

 

○季康子問政於孔子曰, “如殺無道, 以就有道, 何如?” 孔子對曰, “子爲政, 焉用殺? 

子欲善而民善矣. 君子之德風, 小人之德草. 草上之風, 必偃.”(『論語』｢ ｣顔淵 ) 

【해석】계강자(季康子)가 공자(孔子)께 정치에 대해 물었다. “만일 무도(無道)한 사람

을 죽여서 나머지 사람들을 유도(有道)한 데로 나아가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?” 

공자(孔子)께서 대답하셨다. “그대는 정치를 함에 있어 어찌 ‘죽임’을 쓰려 합니까. 그

대 자신이 선하려고만 하면 백성들은 선하게 되어 있습니다. 군자(君子)의 덕은 바람

이고 소인(小人)의 덕은 풀입니다. 풀 위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바람의 방향으로 눕기 

마련입니다.” 

【참고】㈎“그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하고, 그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을 

한다 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.”(『論語』｢子路｣: 子曰, “其身正, 不令而行, 其身不正, 雖令不

從.”) / ㈏“만일 그 자신을 바르게 한다면 정치를 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? 그 자신을 바

르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을 바르게 하겠는가?”(『論語□｢子路｣: 子曰, “苟正其身矣, 於從政

乎何有? 不能正其身, 如正人何?”) 

 

○哀公問於有若曰, “年饑, 用不足, 如之何?” 有若對曰, “盍徹乎?” 曰, “二, 吾猶不

足, 如之何其徹也?” 對曰, “百姓足, 君孰與不足? 百姓不足, 君孰與足?”(『論語』｢

｣顔淵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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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해석】애공(哀公)이 유약(有若)에게 물었다. “올해 기근이 들어 쓸 것이 부족하니 어

찌해야 하는가?” 유약이 대답했다. “어찌 ‘철(徹)’을 시행하지 않으십니까?” 애공이 말

했다. “10분의 2도 내 오히려 부족하거늘 어찌 ‘철’을 하겠는가?” 유약이 대답했다. “백

성이 풍족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부족할 것이며, 백성이 부족하면 임금이 누구와 

더불어 풍족하겠습니까?” 

 

○子貢問政. 子曰, “足食, 足兵, 民信之矣.” 子貢曰, “必不得已而去, 於斯三者何先?” 

曰, “去兵.” 子貢曰, “必不得已而去, 於斯二者何先?” 曰, “去食. 自古皆有死, 民無信

不立.”(『論語』｢ ｣顔淵 ) 

【해석】자공(子貢)이 정치에 대해 묻자, 공자(孔子)께서 말씀하셨다. “먹을 것을 풍족

하게 하고, 군대를 넉넉하게 하면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.” 자공이 말했다. “반드시 부

득이하여 버려야 한다면, 이 셋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?” 공자께서 말씀하셨

다. “군대를 버려야지.” 자공이 말했다. “반드시 부득이하여 버려야 한다면 이 둘 중에 

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?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먹을 것을 버려야지. 예로부터 모

든 사람은 죽기 마련이지만,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하는 법이다.” 

 

○樊遲請學稼. 子曰, “吾不如老農.” 請學爲圃. 曰, “吾不如老圃.” 樊遲出. 子曰, “小

人哉, 樊須也! 上好禮, 則民莫敢不敬, 上好義, 則民莫敢不服, 上好信, 則民莫敢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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用情. 夫如是, 則四方之民襁負其子而至矣, 焉用稼?”(『論語』｢ ｣子路 ) 

【해석】번지(樊遲)가 농사짓는 법을 배우기를 청하자, 공자(孔子)께서 말씀하셨다. “나

는 노농(老農)보다 못하다.” 채전 가꾸는 법을 배우기를 청하자,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

“나는 노포(老圃)보다 못하다.” 번지가 나가자,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소인스럽구나 번

수(樊須)여. 윗사람이 예(禮)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고, 윗

사람이 의(義)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고, 윗사람이 신(信)을 

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진실대로 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다. 이렇게 된다면 사방의 

백성들이 그 자식들이 포대기 업고 찾아올 텐데 어찌 농사를 지으려 하는가?” 

 

○孔子曰,“ … 丘也聞有國有家者, 不患寡而患不均, 不患貧而患不安. 蓋均無貧, 和無

寡, 安無傾.”(『論語』｢ ｣季氏 ) 

【해석】공자(孔子)께서 말씀하셨다. “ … 국가(國家)를 소유한 자는 적음[寡]을 근심하

지 않고 고르지 않음[不均]을 근심하며, 가난함[貧]을 근심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음

[不安]을 근심한다고 나는 들었다. 고르면 가난함이 없고, 어울리면 적음이 없으며, 

안정되면 기욺이 없느니라.” 

 

○子曰, “道千乘之國, 敬事而信, 節用而愛人, 使民以時.”(『論語』｢ ｣學而 ) 

【해석】공자(孔子)께서 말씀하셨다. “천승(千乘)의 나라를 이끌 때에는, 자신의 일을 

공경하여 믿음직스럽게 하고, 쓰는 것을 절도 있게 하여 사람을 사랑하고, 백성들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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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를 보아가며 부려야 한다.” 

 

○子路問政. 子曰, “先之勞之.” 請益. 曰, “無倦.”(『論語』｢ ｣子路 ) 

【해석】자로(子路)가 정치에 대해 묻자, 공자(孔子)께서 말씀하셨다. “솔선하고 노고해

야 한다.” 더 말씀해주시기를 청하자, 말씀하셨다. “게으름이 없어야 한다.” 

 

○仲弓爲季氏宰, 問政. 子曰, “先有司, 赦小過, 擧賢才.” 曰, “焉知賢才而擧之?” 曰, 

“擧爾所知. 爾所不知, 人其舍諸?”(『論語』｢ ｣子路 ) 

【해석】중궁(仲弓)이 계씨(季氏)의 총재가 되어 정치에 대해 묻자, 공자(孔子)께서 말

씀하셨다. “유사(有司)들보다 앞장서되, 작은 허물일랑 용서하고, 현명한 사람과 재능 

있는 사람을 등용하라.” (중궁이) 말했다. “현명하고 재능 있는 줄 어떻게 알고 등용하

겠습니까?” (공자) 말씀하셨다. “네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등용하라. 그리하면 네가 

모르는 인재를 남들이 묵혀두겠느냐?”  

 

○孟氏使陽膚爲士師, 問於曾子. 曾子曰, “上失其道, 民散久矣. 如得其情, 則哀矜而

勿喜!”(『論語』｢ ｣子張 ) 

【해석】맹씨(孟氏)가 양부(陽膚)를 사사(士師)로 삼자, 양부가 스승 증자(曾子)를 찾아 

뵈었다. 증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. “윗사람이 길(道)을 잃어버려서 백성들이 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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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진 지 오래되었으니, 만일 그 실정을 얻게 된다면 슬퍼하고 긍휼히 여길 것이며 기

뻐하지 말라.” 


